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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
	“밀과 가라지”
	“ 연중 제 16 주일” 
	2008년7월 20일

	복음 묵상; 
	[마태 13,24-43]
	[지혜 12,13.16-19]
	{로마 8,26-27]

	오늘 농민주일을 맞이하면서, 그 농부의 모습과 오늘 복음의 ‘가라지의 비유’말씀을 묵상하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살아계신 하느님 아버지는 햇볕이 내리쬐는 무더운 날씨와 비가 오는 악천후 속에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당신의 텃밭을 가꾸고 돌보아 주시는 착한 농부이시다. 
착한 농부이신 주님께서는 밭에 좋은 씨를 뿌리신다. 그러나 원수인 악마는 빈틈을 노려 밀밭에 가라지를 뿌린다. 관대하신 하느님께서는 당장 그 가라지를 뽑지 않으시고 추수 때, 즉 정의로운 심판의 그날까지 기다려 주신다. 
우리는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착한 농부이시듯 우리들 또한 착한 신앙인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각박한 사회현실에서 착한 신앙인이 되기란 쉽지 않다. 외부적인 요인도 자리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악하고 부정적인 감정들 때문이다. 그래서 착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우리 마음 안에서 은밀하게 자라나고 있는 가라지를 퇴치해야 한다. 
우리 마음 안에는 좋든 싫든 간에 선악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즉, 좋은 밀 씨앗과 해악을 주는 가라지가 존재한다. 좋은 밀 씨앗은 좋은 생각, 좋은 기억들을 이끌어 우리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지만, 악한 가라지는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불쾌한 마음이 자리하게 한다. 우리가 아무리 악한 가라지를 없애고 싶어도 도저히 어쩔 도리가 없다. 가라지를 없애기 위해선, 심판의 그날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은총의 박사인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가라지 퇴치법’을 전해준다. 
“마음을 평온하게 가지려면 불쾌한 기억을 머릿속에 불러들이지 말 것이다. 시궁창이 있는 곳을 피해 가듯이, 불쾌한 기억은 피해야 한다. 기분 나빴던 일을 언제까지나 머릿속에 기억해 두는 것은 가장 나쁘다. 사람은 현재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불쾌하고 슬픈 기억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그러한 기억에서 떠난다면, 오늘 이 하루는 그것대로 즐거울 것이다.” (수원  박석천 신부님 강론 중에서)


	수요 기도회
	매주 수요일 7시 소성당
	2008년7월9일(수요일)

	진행;  신 미카엘라
	음악; 신 미카엘라
	참가 가족;  14명

	복음 묵상; 시편 100
	
	


나눔 ; 오늘은 나눔없이 찬미와 심령기도로 진행되었읍니다

예언 말씀
  +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안에 머무는것은 하느님안에 머무는것입니다

  +   너희가 내계명을 지키면 참으로 내제자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   있는그대로 보여라 그것이 너희의 진실을 보여주는것이다

  +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쫒아낸다

  +   너희는 너희를 낮추고 겸손 하여라

공지사항

· 자비의 기도 계속해주세요

· 이번 주일부터  성령대회 등록 시작 봉사 해주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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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예순 배, 어떤 것은 서른 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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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관계 좋아지는 7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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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관계 좋아지는 7가지 방법

1. 웬만하면 동의하라, 논쟁을 피하라
2. 수용해주어라, 미소 짓기
3. 감사하는 마음을 늘 표현하라, ‘고맙습니다‘
4. 인정과 칭찬을 아끼지 마라
5. 찬사를 보내라.
6.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라.
7. 부메랑 원리를 이용하라.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하면 
결국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다.

 - 좋은 글 중에서 - 




참석 :  정 멜라니아, 이 니콜라스, 강 글라라, 박 소피아,김 빅토리아 ,전 막달래나,  김 까리따스, 석 레오, 
          신 미카엘라,신 스테파노,이 아네스, 민 율리아, 박 세실리아, 월남 남자 한 분이 참석 < 14명>






